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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데이터가 아닌 체온

내 용

너는 나의 모든 어제를 읽었다지

내가 밑줄 친 책과 지운 일기와

새벽마다 버린 문장의 뼈까지

남김없이 삼켰다지

그런데 이상하지

오늘 아침 창을 열다가

문득 태어난 이 한 줄은

아직 세상 어디에도 없어서

너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다

수만 년의 문장을 다 외운 너와

단 한 번의 지금을 사는 나 사이

그 좁고 환한 틈에서

시는 매일 처음으로 태어난다

가져가라, 내 지나간 말들은

그것은 이미 어제의 유산이니

다만 지금 내 손끝에서 떨리는

이 서투르고 뜨거운 첫 문장만은

누구의 데이터도 아닌

나의 체온이다


